
 

 

 

 

1. 2022 년 교회 표어 : “주의 영광을 나타 내소서!” (출 33:18)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성원식 학생    
 

3.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끝나기를 기도합시다. 

   * 전쟁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당하는 이들을 위해.. 

   * 러시아 장석천 선교사님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 

4. 몸이 약한 성도들과 지병으로 힘들어 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강건함의 은혜를 더 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 폐회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 축도로 예배 마침 

 

 
 

2022 년 9 월 25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1. 찬양, ‘능력의 이름 예수, 찬송 310장 후렴’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3. 교독문 30 번, ‘시편 67 편’ 낭독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 Psalm 67 (Cev) 

 Our God, be kind and bless us! Be pleased and smile. 
Then everyone on earth will learn to follow you,  

and all nations will see your power to save us. 
Make everyone praise you and shout your praises. 

Let the nations celebrate with joyful songs,  
because you judge fairly and guide all nations. 

Make everyone praise you and shout your praises. 
Our God has blessed the earth with a wonderful harvest! 

Pray for his blessings to continue  

and for everyone on earth to worship our God. 
(Amen) 

 

 
 

9. 오늘의 말씀 :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2 
 

◆ 요한복음 9 장 8 - 14 절 

8.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10.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3.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14.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 John 9 : 8-14  (Cev.) 
8. The man's neighbors and the people who had seen him  

begging wondered if he really could be the same man. 
9. Some of them said he was the same beggar,  

while others said he only looked like him.  
But he told them, "I am that man." 

10. "Then how can you see?" they asked. 
11.  He answered, "Someone named Jesus  

made some mud and smeared it on my eyes.  
He told me to go and wash it off in Siloam Pool.  

When I did, I could see." 
12. "Where is he now?" they asked.  

"I don't know," he answered. 
13-14. The day when Jesus made the mud and healed the man  

was a Sabbath.  
So the people took the man to the Pharisees.  

(Amen) 



 

 7. 찬송 288 장,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8. 대표기도 : 최경희 집사 
 

 4. 찬양, ‘시작됐네 (은혜로다)’ 



 

 5.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자’ 

 

 6. 찬양, ‘Still (주 품에)’ 


